
기상·환경·해양 위성 융합기술 개발, 첫걸음 내딛다
- 기상청, 제3회 천리안위성 2호(2A/2B호) 융합 활용 학술회의 개최

- 천리안위성 2호 관측자료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시작

□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(센터장 김윤재)는 11월 11일(목)~12일(금)

대전 유성호텔에서 국립환경과학원(원장 김동진), 한국해양과학기술원

(원장 김웅서)과 공동으로 ‘제3회 천리안위성 2호* 융합 활용 학술회의’를

개최한다.

○ 이번 학술회의는 ‘천리안위성 2호 융복합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(2020.10.30.)’

이후 1년 동안 천리안위성 2호를 활용한 부처 간의 융합기술 연구개발 

성과를 공유하고, 향후 안개, 에어로졸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

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* 천리안위성 2호: 기상위성인 천리안위성 2A호(2018년 12월 5일 발사)와 환경/해양 위성인 2B호

(2020년 2월 19일 발사)로 구성되어, 세계 최초로 동일 정지궤도에서 지구관측(기상, 해양, 환경)을 

하고 있는 위성

□ 이번 회의에는 △국가기상위성센터 △환경위성센터 △해양위성센터

△관련 국내 대학 등 위성 전문가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다.

○ 주요 내용으로는 천리안위성 2호 관련 △기관별 위성 운영 현황 발표 

△천리안위성 2호 융복합 활용기술 개발 및 검·보정 분야 전문가 발표 

△융합 활용을 위한 협의체 회의 등이 진행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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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올해는 천리안위성 2A/2B호의 기상·환경·해양 센서 관측자료를 공동 

활용하는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안개, 황사, 에어로졸 등을 상세하고 

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한 융합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, 

이번에 첫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 마련되었다. 

○ 기상·환경·해양 위성센터는 천리안위성 2호 위성 관측자료를 활용한

안개 및 에어로졸 융복합 산출물 개발, 해색 산출물 정확도 개선, 인공

지능을 이용한 2A/2B호 융합 활용 등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.

□ 김윤재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“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천리안위성 2호에

대한 융합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고 지구 통합감시 체계를 고도화하는

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.”라며, “부처 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지구

대기 감시를 강화하고, 국민에게 고품질의 위성정보를 제공하기 위해

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라고 말했다.


